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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상반기 매출 16.1억… 전년 전체 매출의 233% 달성 

▶오는 9월 1일 이오패치 유럽 런칭 예정 

▶하반기 유럽, 중동, 인도네시아 등 해외 수출이 성장을 견인할 것 

[2022-08-16] 웨어러블 약물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KQ.294090, 대표이사 김재진)는 

16일 실적 발표를 통해 2022년 연결기준 상반기 매출 16.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오플로우의 매출은 제품 출시 이래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오플로우의 이번 

상반기 매출은 16억 1276만 원으로 작년 전체 매출의 23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오플로우 측은 유럽 시장에서의 런칭 지연으로 인해 2분기 실적이 미진하지만, 유럽의 

파트너인 메나리니가 오는 9월 1일자로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에 

정식 런칭을 앞두고 있어 하반기에는 유럽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중동, 인도네시아에서도 판매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며 실적은 상반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는 메나리니의 유럽 정식 런칭, 중동 및 인도네시아 인허가 취득 및 판매 개시를 목표로 

하는 금년을 본격적인 매출 시현을 위한 해외 세일즈 네트워크 구축의 도약기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현재 3분기 중국 조인트 벤처에 생산설비 수출이 진행되고 있어서 중국 내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생산설비 및 기술지원 서비스 공급계약은 상당 부분 3분기부터 매출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코로나로 인해 1년 이상 유럽 런칭이 지연되면서 힘든 기간을 

지나왔지만 메나리니 입장에서는 계획보다 훨씬 더 꼼꼼히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만큼 9월 런칭 시 국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용자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자신한다. 우리도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마케팅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더욱 혁신적이고 

과감한 도전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오플로우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이오패치 곤지암 공장 자동화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완공 시 사업 진출 2년 만에 약 400만개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산 및 

공급을 원활하게 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판매량을 차질없이 맞추겠다는 목표다. 

회사는 웨어러블 인공췌장과 연속혈당측정기 뿐만 아니라 이오패치를 이용한 웨어러블 

비만치료제 등 약물과 웨어러블 주입기를 결합한 콤보 제품 포트폴리오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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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의 상반기 영업손실은 166억원, 당기순손실은 182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손실은 유상증자에 따른 지급수수료, 해외 조인트벤처 설립에 따른 법률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의 지급과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연구개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50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지분법 손실이 37억원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향후 매출 증대에 따라 적자폭이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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